
자동차부품, 중국시장 공략 가속화
이치자동차, 한국기업으로 공급선 확대 … 11월 지리 BYD와 상담회

국내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의 3대 완성차 그룹 가운데 하나인 이치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자동

차부품 상담회를 10월24일부터 개최한다.

코트라와 지린성 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부품생산 16개 기업과 이치

그룹의 구매부 책임자를 비롯해 산하기업인 이치자오처(승용차 생산), 이치퉁융(GM 승합차 생산), 이치제팡

(트럭 생산) 등의 구매 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치그룹은 중국 최초의 자동차 생산기업으로 현재 산하에 아우디를 생산하는 이치다중, GM 승합차를 생산

하는 이치통용 등을 두고 있으며, 2012년 판매량 264만대로 중국 시장점유율 15%를 기록했다.

이치그룹은 그동안 주로 일본, 독일의 자동차부품 기업들과 협력해왔지만 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으로 공급

선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자동차, 2차전지를 비롯

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중국 자동차부품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올해 상하이GM, 둥펑자동차, 창안포드 등과 부품 공급상

담회를 열고, 11월에는 지리(Geely), BYD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트라 김두희 다롄무역관장은 “완성자동차 기업들은 국내 부품생산기업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기

업들로 상담회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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